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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:아동 비율 낮춘‘인천형 어린이집’, 199개로 늘어나
- 신규 16개 포함 118개소 선정 … 공보육 이용률 40.3%→45%로 상승 기대 - 

- 올 하반기. 공공형 어린이집 20개소 신규 지정 계획도 -

인천광역시는 신규로 선정된 16곳을 포함해 인천형 어린이집 118개소 

선정을 완료해 총 199개소로 늘어났다고 밝혔다.

인천형 어린이집이 총 199개소로 늘어나면서 인천시 공보육 이용률*은 

2023년 40.3%에서 2024년 말 약 45%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

 * 공보육 이용률: 전체 보육아동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

공보육 어린이집 중 하나인 인천형 어린이집은, 교사 대 아동비율을 0

세반의 경우 1:3→1:2, 1세반 1:5→1:4로 정부 기준보다 낮춰 부모가 안

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. 

시는 지난 3월 인천형 어린이집 공모를 시작으로 각 구의 1차 심사(현

장 실사 및 서류검토)와 시의 2차 심사(서류 재검토), 보육전문가로 구

성된 선정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118개소를 선정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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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된 인천형 어린이집 118개소 중 유효기간 만료로 재선정된 곳은 

102개소, 신규 선정은 16개소다. 당초 신규 선정 목표는 12개소였으나, 3

월 공고 이후 지정 취소된 어린이집 수를 감안 4개소를 추가 선정했

다.  

인천형 어린이집의 유효기간은 선정 후 3년이며, 최초 1회에 한해 환경

개선비와 개소당 연평균 3,300만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.

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및 공보육 이용률 

확대는 최근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”며 

“인천시도 이에 발맞춰,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

인천형‧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

한편, 시는 공보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

늘려 보육 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. 올해 공

공형 어린이집 50개소를 재지정하고, 오는 9월에는 20개소를 신규 지정

해 149개소로 늘릴 예정이다. 

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·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선발하고 운영

비를 지원해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

다.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재지정 심사

를 받아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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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사진> 인천형 어린이집 현판


